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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정재찬/인플루엔셜/2020/355쪽

괜찮아, 몰라줘도 돼. 네가 슬퍼하는 걸 보니 애비로서 내가 
그리 잘못 산 것 같진 않아 그것으로 족하단다. 자책하거나 
미안해하지도 마렴. ··· 너의 성장을 지켜보며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니? 내 덕에 네가 산 것만 아니라, 실은 네덕에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었단다(68쪽)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서 함께할 부모, 자식, 배우자 또는 해야 할 

노동, 공부 등에 관해 시와 함께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인생에 있는 정해진 답이나 위로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인생의 맛을 되새기게 만드는 가슴 뭉클한 시를 

소개한다. 그냥 읽었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시들을 저자의 경험, 

생각과 함께 읽다 보면 시가 주는 메시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해 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으며 위로와 감동의 시간을 가져보길 희망한다.

광양공공도서관 권은희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정토출판/2019/217쪽

아무리 늦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
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봄은 계절과 달라서 한겨울에도 내가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으면 봄이 찾아오고, 한여름이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꽁꽁 얼어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178쪽)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깨달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가 괴로운 건 무슨 죄가 많아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인식 상의 오류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여기, 남이 아닌 나에게 깨어 있는 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화단에 핀 꽃을 보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이다.

영광공공도서관 김경혜



사람 사이의 처음은 ‘관심’이에요. 처음에는 차가울지도 모르는 
관심이 따뜻한 관심으로 바뀌면서 세상은 훨씬 덜 외롭고 또 
포근해질 겁니다(71쪽)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친구에게 필요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건네면서 왜 나 자신한테는 이렇게 못된 말들을 쏟아 붓는 걸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힘들어 하는 나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는 없는 걸까요?(12쪽)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친구들이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고, 다 잘 될거라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낼 줄 알면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는 ‘나는 정말 바보야. 이런 내가 정말 싫어’ 

라며 매정하게 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단 한번도 잘못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험난하고 우리는 

살면서 한두번쯤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니까... 이 책은 그런 

순간순간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나의 

모습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완벽하지 

않아도, 고민이 많아도,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한결 편안해지길 바래본다.

담양공공도서관 권남익

나는 나를 돌봅니다
박진영/우리학교/2019/151쪽

우정, 이해와 배려
아이들을 위한 창작 동화로 단지와 삼총사 친구들 사이에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삼총사 사이에 낯선 친구가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행동들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으며,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관심과 배려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라면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을 읽는 모든 아이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길 바란다. 초등 저학년 여자아이들이 읽으면 

더 좋아할 것 같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함평공공도서관 공병현

싫어해! 그 반대
이상교/이마주/2021/74쪽



도서관 고양이
최지혜/한울림어린이/2020/40쪽

와우, 그림책이 이렇게 많다니! 눈은 휘둥그레, 귀는 쫑긋, 한눈에 
반하고야 말았어(11쪽)

우리 도서관에서 즐겁게 놀래?
쫑긋하며 뾰족한 귀, 보드라운 털, 통통한 다리, 귀여운 배를 가진 
고양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나른하고 따뜻한 어느 
봄날, 고양이는 봄골을 걷다 바람숲도서관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서관에 
있는 여러 그림책을 보고 밤마다 신기한 여행을 떠나고 도서관
친구로부터 낮에도 만나자는 편지를 받고 아이들과 평화롭게 놀다가 
마지막으로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같이 놀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책은 그림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풀어나갈 만큼 은은한 색감과 
사실적으로 묘사된 장소가 페이지마다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고양이가 도서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줍니다.

목포공공도서관 고태희


